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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  물음

편지로，구두로 받은 질문 중에 성서에 대한 물음과 신학에 대 

한 물음이 제일 많았다. 내가 성서를 최종 기점으로 한다면서 성서를 

그처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떻게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 

는가라는 질문과，많은 사람이 당신은 불트만(Bultmann) 밖에 모르며 

거기서 헤어나괴 못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하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의 대답은 몇 마디로 할 수 없으며，이 그 연륜을 쌓 

아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떠날 것이며，언젠가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과제로 알지만 우선 여기서 간단히 대답할 의무를 느낀다.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성은 내세울 수 없다. 그러나 

참 신학자는 성서에 그 생명을 건다. 성서는 연구해 보기 전에 하느 

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리고 그 뚜껑을 열라는 말에는 복종할 수 없 

다. 아니 ! 성서는 연구해서 이해할 때만이 그 뜻에 복종할 수 있다. 

•성서의 성자는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그것은 원래 단순한 ‘책’ 이다. 

그 책은 사람의 말로 씌어졌다. 그러니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들의 글이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작은 유다 민족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이란 소집단의 자리를 통해 

서 형성됐다. 따라서 적어도 이천 년 전의 세계관，개념, 문장으로 만 

들어졌다. 따라서 성서를 읽으면 우선 이러한 수천 년의 시간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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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부닥친다.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담겨 있는 

참 뜻을 만날 길이 없다. 전에는 ‘교회’ 라는 권위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서 신부가 성찬의 

떡을 입에 넣어 주듯이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눈감고 입벌려 받 

아 먹으면 됐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지고 골라 먹여 

주는 권위도 없거니와 우라들 자신도 그런 권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신학자들이 이 장벽을 뚫기 위해서 괭이를 든 것은 불과 200년도 안 

된다. 그러한 용기를 얻는 것은 계몽주의 덕분이다. 저들은 텍스트비 

판， 역사비판학적 방법 등을 통해서 오늘날은 마침내 통로를 뚫었으 

며，지금도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발견한 단층은 여러 겹이 

었다. 헬레니즘적인 겹을 뚫으니 초대 그리스도인의 역사적 상황，그 

것을 뚫으니 케리그마, 그리고는 일단 이 작업이 정지되었다. 그 겹 

까지 뚫고 예수에게까지 이를 수 있는 통로는 막혔다. 그러나 최근에 

는 또 다시 편집시ᅮ적 연구 방법이라는 팽이를 들고 복음서 기자들의 

사상을 파헤친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노고에서 전에 모르던 많은 것 

이 발견됐고 무한한 서광이 비추었다. 우리는 저들이 파놓은 길을 따 

라가는 길밖에 없다. 광맥은 발견된 것이다. 또 팽이질에서 작고 큰 

금덩이도 많이 찾아냈다. 그래서 성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직도 ‘하느님의 말씀’ 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어떻게 이름지어야 할지 모르나 

성서는 나를 잡고 놓지 않는다. 성서에서 밝혀진 말씀은 남의 이야기 

책 읽듯이 ‘오 그랬구나!’ 해지지 않고 바로 내게 하는 물음으로 들리 

며，나는 그 물음에 대답할 의무를 느낀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 

냐?’ 라는 물음이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내게 향한 물음이 된 

다. 즉 성서는 내게 결단을 요구한다. 나는 그 요구가 나하고 무슨 상 

관이 있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성서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것은 외적 권위보다는 바로 내 실재의 물음과 대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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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신학이 열어 준 길이다. ‘그러면 불트만 

만 따르면 되나?’ 천만에 나는 불트만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가 파고 

들어간 길을 따라가 본다. 그는 결코 혼자 그 길을 뚫은 게 아니다. 

아니，짧게 잡는다고 해도 마르틴 루터가 첫 팽이질을 한 후에 계속 

된 수많은 학자들이 파고 들어간 그 광로를 진일보한 것뿐이다. 그는 

하나의 광부이다. 그 이상도，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광부다.

그러나 그가 파낸 금 부스러기로 금반지를 만들 것인지 이를 고 

칠 것인지는 불트만이 명령할 권리도 없고 복종할 의무도 느끼지 않 

는다. 또 그가 파 나가던 방향이 그 다음의 광부에 의해서 달라질 수 

도 있다. 말하자면 그의 성서 해석의 방법이나 분석에 나는 많이 의 

존한다. 그러나 그의 신학자적 결론(그를 실존 신학자라고 한다)은 

내게는 절대가 아니다. 그것은 가변적인 것이다. 또 그 자신도 그런 

고집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그의 신학자적 결론에 영향받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그의 결론이 내게는 가장 납득이 

가기 때문에 나는 많은 부분 그에게 동의를 표한다. 그러나 그가 마 

지막 말을 했다거나 또 그의 대답이 완벽한 대답이라고는 보지 않는 

다. 아니! 아직 못 한 대답，아직도 불투명한 대답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나는 학생들에게 신학적 계보를 따라 파고 들어가기를 권한 

다. 산중에서 홀로 여기저기를 한 번씩 삽질해서는 안 된다. 우물은 

계속 한 곳을 파야 한다. 물줄기가 보이는데 왜 다른 데를 파랴!

그렇다고 내가 이미 불트만이 파 놓은 데까지 도달한 것도 아니 

다. 그가 파 놓은 길 따르기도 요원하다-■그랬으면 좋게一  그러나 나 

는 불트만의 노예는 아니며 그럴 마음도 없다. 나를 명령할 권리는 

없다. 그런 뜻에서 성서는 내게 지상의 명령권을 가졌다. 그러면 ‘성 

서는 당신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요?’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그 

러나 나는 그 대답을 꺼린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해하는 "하느님의 

말씀’ 이라는 표현이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